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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서를 읽고 암송하는 강독 형식의 전통적인 한의

학 교육과정은 대한제국 시기 이후 근대식 교육의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1) 고등교육체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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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rends in Korean medical education research.
Method: We searched Korean Medicine Education research in 4 domestic and 4 international datebases. The studies 
were analyzed with journal, year, keyword and detailed topic, word frequency in research context,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basic Korean medicine, clinical Korean medicine,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Result: 128 Korean studies and 30 International studies, total 158 studies, published from 1993 to 2024 have been 
selected. Research on Korean medicine education has been consistently published every year since 2003, by 61 
journals. The period when the most papers were published was 2020, with 16 papers.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published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studies, with 19. Among the keywords divided 
into 4 categories according to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 Evaluation, studies related to 'basic 
medicine' were the most with 45 cases. When classified into detailed topics, there were 40 papers related to 'subject', 
and 21 papers related to ‘awareness’.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Korean medicine education method and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As educational research and method progresses, the corresponding curriculum has to be improved and 
applied to the field.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foundation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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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되었다. 이후 1964년에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전신인 동양의과대학이 예과 2년, 본과 4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하며 현재 한의학 교육의 체계

를 갖추게 되었다.2) 이후 이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총 11개의 한의과대학이 설립되었으며, 2011년도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한의과대학별로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운

영하였으나, 2004년 이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하 한평원)이 설립되며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평

가 인증 기준을 개발하였다.3) 이 인증 기준을 바탕

으로 한의학 교육 평가 인증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1
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은 2010년 부산대에서 시

범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2011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되

어 기초한의학 관련 분야설정, 임상 실습 시간, 대학부

속병원,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와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CPX) 
같은 임상종합평가 등의 인증기준을 제시하였다. 2
주기는 역량 기반 한의학교육을 목표로 하여, 2017
년에 실행되어 2022년에 마무리되었다. 현재는 한의

학교육인증기준(KAS2022)이 제시되어 4개 대학이 

인증평가를 받았다.4)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2015년부터 한의사 역량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한의대학교 졸업생, 혹은 한의

사 국가고시 응시자에게는 단순히 의료인으로서의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임상 진료, 경영 능력 등

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요구된다.5) 이러한 한의사 역

량 모델에 맞추어 단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과정

에서 나아가 역량 중심의 성과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6) 
그러나 위의 한의사 역량모델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편이며, 변화하는 교육과정도 평가인증이

란 제도 아래 외부의 요구로 인한 표면적 형식에 그

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7) 더불어 한의대

학교 내 학부생들의 만족도 관련 사전 연구에서도 

‘졸업 후 임상 진료가 어려운 교과과정 구성’ 및 ‘강
의 내용 및 방법의 문제’가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이

라고 밝히며,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8)

2023년 발표된 곽의 연구에 따르면9), 2003년 이

후로 한의학 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총 61건으로, 적

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의학 교육 관련 연구의 단어 빈도 및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통해 현재 확인된 연구의 관심 

주제 및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연구 대상 선정의 한계로 인해 한의학 교육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힘들며, 해외 데이터베이

스를 포함하지 않아 교육과 관련된 모든 연구가 분

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관련하여 발표

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한의학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고, 
한의학 교육에 관한 차후 연구의 방향성과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에서 실시하는 한의학 교육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다. 가능한 많은 연구를 검색하기 위에 

출판 연도, 연구 형식이나 논문에서 사용된 언어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한의학 교육 관련 

연구 중 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도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활용하였다. 검색어

로는 ‘한의학’, ‘교육’ 관련 키워드를 사용해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최대한 수집하고자 하였다.

2. 문헌 선정 및 배제기준

선정 기준은 국내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

학원 내에서 진행된 한의학 교육프로그램과, 국내 한

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습법, 지도법 및 이와 관련된 연구였다. 주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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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관련 없는 것, 한의학이 아닌 중의학 등과 관련

된 것, 학위 논문인 것, 인공지능에게 한의학 관련 

기계학습을 시킨 것 등은 제외하였다.

3. 문헌검색

국내 논문 검색을 위해 학술정보서비스(RISS), 한

국학술정보(KISS), 전통의학포털(OASIS), 과학기술

지식인프라(SCIENCEON)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

에서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검색어를 사용해 진행하

였다. 검색은 2024년 3월 18일에 시행하였다. 두 명

의 연구자(SY.K, DH.L)가 상호 논의를 통해 설정한 

‘<전체> 한의학|한방|한의|한의대 and <논문명> 교

육|학습|지도|학업’의 검색식을 활용하였다. 
해외 논문 검색을 위해 PUBMED, EMBASE, 

COCHRANE,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검색어를 사용해 진행하였다. 검색은 2024년 

4월 3일에 시행하였다. PUBMED, COCHRANE에

서는 “korean medicine” AND “education”의 검색

식을 활용하였고 EMBASE에서는 (‘korean medicine’/ 
exp OR ‘korean medicine’) AND (‘education’/exp 
OR education)의 검색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CNKI
에서는 (SU=‘korean medicine’+‘韓醫學’) AND 
(SU=‘education’+‘敎育’)의 검색식을 활용하였다.

4. 분석 방법

최종 선별된 연구를 대상으로 연도별, 학술지별, 
주제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및 정리는 Microsoft 
Excel(2016 version)과 Jamovi(2.3.28 version)를 사

용하였다. 주제별 분석의 경우, 대표 주제와 세부 주

제로 크게 분류했다. 대표 주제별 분석의 경우, 한의

학교육평가원에서 정의한 용어인 ‘한의학기초’, ‘임
상의학’, ‘의료인문학’, ‘교육학’ 항목을 사용했으며, 
해당되지 않는 연구의 경우 ‘기타’ 항목에 분류하였

다. (Table 1) 세부 주제별 분석의 경우 모든 연구진

이 수집된 연구들을 각자 분석하여 키워드를 제시했

고, 이 중 여러 번 제시되는 등 모든 연구진이 합의

한 키워드를 세부 주제로 선정하였다. 세부 주제는 

‘교과목’, ‘교육평가’, ‘교육방법’, ‘인식도’, ‘방향성’ 
항목으로 분류했으며, 해당되지 않는 연구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세부 주제별 분석 시 다섯 항

목 중 2개 이상의 주제에 걸리는 경우 중복하여 분

류하였다. 분류 과정에는 2명의 연구자(SY.K, DH.L)
가 참여했으며, 1명의 연구자(HI.J)가 검토를 진행했

다. 또한 국문 제목을 대상으로 데이터 마이닝 및 분

석 서비스 텍스톰(www.textom.co.kr)을 이용해 단어 

빈도 분석을 시행했다. 분석 대상은 명사이고, 영어

→한국어, 숫자제외, 한의학(Korean medicine)이 

‘한’과 ‘의학’으로 인식되는 경우 등이 있어, 정제 과

정에서 모든 연구의 제목을 연구자들이 확인해 누락

이 없도록 했다. 이상의 5가지 분석 방법에 대한 구

체적인 방법은 Table 2와 같다.

결 과

1. 분석대상

검색된 국내논문은 RISS에서 409편, KISS에서 

394편, OASIS에서 109편, SCIENCEON에서 417
편으로 총 1329편이었고 해외논문은 PUBMED에서 

341편, EMBASE에서 366편, COCHRANE에서 17
편, CNKI에서 33편으로 총 757편 이었다. 이 중 중

복으로 배제된 논문은 747편이었다. 제목이 연구 주

제와 연관성이 없거나, 초록이 연관성이 없거나, 본

문을 읽은 후, 총 1181건의 논문을 제외한 결과, 총 

158편의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Fig. 1)

2. 연도별 분류

한의학 교육 논문의 연도별 분류 집계는 Fig. 2와 

같다. 2000년 이전에도 관련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매년 한의학 교육 관련 논문이 발표되

었다. 2020년(16편)과 2021년(13편), 2018년과 2023
년(11편)에 비교적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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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20년 이후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10개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학술지별 분류 

한의학 교육 논문의 학술지별 분류 집계는 Fig. 3
와 같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19편), 대한한의학회지

(17편), 대한예방한의학회지(15편), 대한한의학원전

학회지(11편)에서 비교적 많은 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음

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의사학회지(7편),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IMR) (7편), Education of 
Chinese Medicine (4편), 동서의학(4편), 동의신경정

신과학회지(4편), 혜화의학회지(4편) 순서로 한의학 

교육 관련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Fig. 3) 이외에

도 경락경혈학회지(3편), 대한한방내과학회지(3편), 
고등교육(3편),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3편)에서 한의학교육 관련 논문이 발표되

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의료정책포럼, 
연세의사학,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대한한방소아과

학회지,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대한본초학회지에서 

각각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과학과 기술, 국제

교류와 융합교육, 대한기공의료학회지, 대한약침학회

지, 대한의학협회지, 대한침구의학회지, 대한한의정

보학회지, 동의ㆍ경산 한의학 학술대회지, 민족문화

논총, 보건과 사회과학, 보건과학논집, 보건의료산업

학회지, 상지한의논문집, 성격 및 사회심리학 게시판, 
스마트미디어저널, 신경정신의학회지, 원광한의학회

지, 의사학회지, 중국어문학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한약정보연구회지, 현

곡학회지, 화법연구,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The Journal of Science

Table 1. Classification of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 Evaluation.

Section Contents
Basic medicine It is subdivided into basic Korean medicine and medical life science, and includes each subject of basic education 

according to local needs, interests, and traditions
Medical
humanities

The field of learning basic and ethical qualities and attitudes that medical personnel must have. In addition to 
medical ethics and medical laws, it includes contents closely related to medical care in fields such as language, 
history, philosophy, ethics, sociology, law, business administration, anthropology, psychology, and art, that is, 
medical professionalism, communication

Clinical
medicine

It includes internal Korean medicine,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Korean Oriental Pediatrics, 
Korean Society of Oriental Neuropsychiatry,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Dermatology,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8 departments of korean medicine specialists). It includes clinical subjects according to local needs, 
interests, and traditions, such as herbal acupuncture and Chuna medicine.

Education It refers to a study that researches Korean medicine education in a modern scientific way and systematically 
organizes its achievements.

Table 2. A summary table of the five analysis methods

Method Contents
Year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studies published from 1993 to 2024.
Journal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academic journals in which Korean medicine education papers have been published 

at least once.
Representative
subject

Analysis of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Korean Medicine by the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Evaluation.

Detailed subject Analysis of 158 papers according to 5 detailed topics obtained through consensus of all researchers.
Word frequency The frequency of nouns was organized by analyzing the titles of all papers. (more than 5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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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Fig. 2. Classification of papers on Korean medicine education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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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ing (EXPLORE), Shanghai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LOS ONE, 
Nortwest Medical Education, Journal of ZHEJIANG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Journal 
of Medicine and Pharmacy of Chinese Minorities, 
Journal of Interprofessional Care, Journal of Chengdu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ealthcare (Basel), Guidi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Pharmacy, Chinese Archiv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hina Medical 
Herald, BMC Medical Education, Asia-Pacific 
Traditional Medicine, Diagnostics (Basel) 에서 각

각 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4. 키워드별 분류

한의학 교육 논문을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한의학기초’, ‘임상의학’, ‘의료인문학’, ‘교육학’으
로 분류한 집계는 다음 Fig. 4와 같다. ‘한의학기초’
와 관련된 논문이 45편, ‘임상의학’과 관련된 논문이 

32편, ‘의료인문학’과 관련된 논문이 11편, ‘교육학’

과 관련된 논문이 29편, 기타 41편이 검색되었다. 
‘한의학기초’에 관한 논문은 해부학 교육의 문제점, 
의학사 교육의 분석, 기초 의학의 교육 현황 등이 있

었다. ‘임상의학’에 관한 논문은 임상실습교육 강화

의 필요성 연구, 한방재활의학에서의 임상실습교육, 
한방소아과학에서의 임상실습교육 등이 있었다. 의

료인문학에 관한 논문은 의료윤리 교육의 현황, 인문

사회의학 교육의 인식도 조사 등이 있었다. ‘교육학’
에 관한 논문은 한의과대학의 한의학 교육과정에 대

한 고찰, 한의학 교육의 현황과 제언 등이 있었다. 
기타 논문으로는 한의학교육평가인증의 평가, 한의

과대학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조사, 해외 전통의학 교

육과 한의학 교육의 비교조사 등이 검색되었다.
또한 한의학 교육 논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에서 제시한 세부 주제인 ‘교과목’, ‘교
육평가’, ‘교육방법’, ‘인식도’, ‘방향성’으로 158개의 

논문을 다시 분류하였다. 이 중 62개의 논문이 5개

의 세부주제에 해당하였으며, 선정된 62개의 논문 

중 10개는 2개의 주제에 대하여 중복으로 분류되었

다. (Fig. 5)

Fig. 3. Academic journals with articles on Korean Medicine education. (more than 4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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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과목’의 경우 총 40편의 논문이 분류되었

고 이 중 원전학 교육 관련 논문이 9편이고 의료윤

리, 기공학, 본초학 교육 관련 논문이 각각 4편이며 

경혈학, 의사학 교육 관련 논문이 각각 3편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해부학, 한문 교육 관련 논문이 각각 2편

있었고 이외에 병리학, 생리학, 예방의학, 의료정보

학, 의생명과학, 인문사회의학, 진단학, 한의학입문, 
기초한의학 교육 관련 논문이 각각 1편 존재했다. 다

음으로 ‘교육평가’의 경우 총 2편의 논문이 분류되었

고 모두 한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에 대한 고찰 

연구였다. 다음으로 ‘교육방법’의 경우 총 6편의 논

문이 분류되었고 교육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5편, 교

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1편 존재했다. 다음으로 ‘인식

도’의 경우 총 21편의 논문이 분류되었고 교육방법

에 대한 인식 연구가 5편,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및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가 4편 있었다. 또

Fig. 4. Categorized into five categories: basic, clinical,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and other papers on Korean 
Medicine Education.

Fig. 5. Classification of selected papers with a focus on Korean Medicine Education.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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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 직종 종사자의 한의학교육, 본초학 교육, 의료

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각각 2편 있었다. 
이외에도 교육과정, 경혈학 교육, 기공학 교육, 원전

학 교육, 한의학입문 교육, 교육현황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각각 1편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방향성’의 

경우 총 3편의 논문이 분류되었고 한의학 교육과정

에 대한 연구가 2편, 한의학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1편 존재했다.

5. 한의학 교육 논문의 단어 빈도별 분석

한의학 교육 연구의 동향을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문 제목을 대상으로 단어 빈도 분석을 시행

하였다.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교육’, ‘한의학’을 비

롯하여 ‘임상’, ‘만족도’, ‘현황’, ‘교육과정’, ‘분석’, 
‘조사’ 등의 단어가 많이 집계되었다. (Fig. 6)

고 찰

첫째, 한의학 교육 관련 연구는 연도별 분류 집계

를 통해 1990년대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

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매년 

1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최근 한의학 교육

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초반에 

시작된 코로나 19의 확산 이후, 한의학 교육에서 비

대면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채택하며 교육방법

론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 및 새로운 학습방법을 도

입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0)

둘째, 학술지의 경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대한한

의학회지, 대한예방한의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

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등에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다. 대한한의학회에서는 한의학의 전반을 

아우르며, 학습자의 능동적인 교육 평가11) 및 기초한

의학 교과목의 교육과정 개선방안12) 등 교육학 관련

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점, 동의생리병리학회

에서는 다방면으로 한의학 기초분야에서의 발전을 

통해 한의학의 현대화를 지향하는 만큼 기초분야의 

학습법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대한예방한의학회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연구개발 및 학습자의 교육만족도 조

사 연구가 많이 시행된 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에서

는 ‘황제내경’, ‘상한구십론’ 등과 같이 고서에 기반

한 과거의 교육방법을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관련 자료 편찬에 관심이 있는 점13),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서는 국제적인 의학교육의 표

준에서의 한의학교육의 방향성14), 한의학교육과 해

외의 전통의학 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한 한의

학교육의 발전을 추구하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15)

연도별, 학술지별 분석을 통해 최근 한의학 교육 

관련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양한 학술

지에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는 Korea Citation Index(KCI)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KCI 등재학술지 수준의 한의학 교육 전문 학술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3
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한의학교육학회지의 경우 

10여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선정한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되지 않아 누락되었고, 최

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한의

학 교육 관련 전문 학술지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Fig. 6.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words appearing in 
the title of a paper (more than 5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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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표 주제별 분석에서는 한의학교육평가원

에서 제시한 용어를 기반으로 한의학 교육 연구의 

동향을 ‘한의학기초’, ‘임상의학’, ‘의료인문학’, ‘교
육학’의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한의학기초’ 연구의 

경우 각 교과목별 학습방법, 교육현황, 학습자의 교

육요구도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16) ‘임상의학’ 연구 역시 기본적으로 실

습 교육에서의 방법론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17) 공

중보건한의사 및 한방병원의 한방수련의에 대한 임

상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

났다.18) ‘의료인문학’의 경우 인문사회의학 교육에 

대한 현황조사19), 의료윤리 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연

구들이 주로 분석되었다.20) ‘교육학’의 경우 한의과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21), 한의학교육인증평

가에 대한 고찰22) 및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

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23) 이외에 ‘기타’로 

분류된 연구들은 근대부터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전

반적인 한의학 교육에 관한 시대적 흐름과1) 한의학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학업 스트레스에 관

한 내용8), 국제적인 의학 교육 추세에서의 한의학교

육의 동향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24) ‘한의학기초’, 
‘임상의학’, ‘의료인문학’, ‘교육학’의 네 분류가 공

통적으로 학습자의 반응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 점

에서, 보편적으로 한의학 교육 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상대적으

로 의료인문학 분야의 연구가 부족해, 추후 해당 분

야의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연구진에서 합의한 세부 주제로 분석한 62

개의 논문 중 10개의 논문은 5개의 세부 주제에 대

하여 하나의 세부 주제에만 분류되지않고 2개의 세

부 주제에 중복 분류되었다. ‘인식도’와 ‘교과목’에 

해당하는 논문이 6개이고 ‘인식도’와 ‘교육방법’에 

해당하는 논문이 4개로, 모두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

로 나타났다. 이는 세부 주제로 분석된 논문의 대부

분이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과목’에서는 원전학 교육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전학 교과목에 

대해 학습자가 원전학의 교육이 임상에서의 상호 연

계가 많이 떨어지고, 암기 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인한 

학습자의 불만족을 지적하였는데,25) 이로 인해 타 교

과목에 비해 능동적인 원전학 교육의 발전방안에 대

한 연구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원전학 교

육이 기존의 원전학습에 매몰되지 않고 학습자 중심

의 교수학습 방법(Flipped Learning)26)과 같이 다른 

교육방법을 교육에 적용해보고 평가하는 등 원전학 

교육에 있어서 꾸준히 발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초학 교육 역시 끊임없이 교육과

정 개편을 위한 시도들이 존재하였고12) 특히 본초학

의 시험에 있어서, 다양한 문항개발 연구 및 학업역

량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7) 경혈학 교육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특

히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학습방

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28,29) 이는 최근 한의학 교육현장에서 Computer 
Based Training(CBT), Learning Management 
System(LMS)의 도입 등 고등교육 전반에 ICT기술

을 응용한 새로운 학습법에 대한 요구도의 증가의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30)

다음으로 ‘교육평가’에 대하여는 2건의 연구가 존

재했는데 모두 한국한의학인증평가원의 2주기 한의

학교육 평가인증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 연구였다. 2
건의 연구 모두 평가주체의 다양성에 대해 지적했는

데 한의학계 이해종사자의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자 

및 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세

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 인증기준의 한의학교육 적용가

능성 및 보완할 점에 대한 연구에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학생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를 강조하

였다.31) 이에 향후 있을 한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는 

학습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도에서의 적용이 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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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방법’의 항목에서는 한의학교육에서의 새로

운 교수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의과대학의 

경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을 발표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

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한

의학교육 역시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하

여 검토하고 있었다.7) 문제바탕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 PBL)32), Flipped Learning33), Team Based 
Learning(TBL) 등 여러 교과목에서 학습자 참여 중

심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관찰되었다. 
또한 KAS2022의 임상실습 시간 확대 및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으로의 전환에 따른 실습교육의 교수법도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OSCE, CPX34,35)에서 더 나

아가 최근에는 한의학 고전에 근거해 임상의학의 특

성을 반영한 표준화환자(Standardized Patient, S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상실습 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들도 관찰되고 있다.36) 이외에도 근거기반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 EBM)에 입각한 한의학

교육의 표준화 및 과학성 확보 등37) 다방면에서 한

의학교육의 현대화에 힘을 쓰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

등교육에 사용되는 다양한 교수법을 ‘한의학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고무적인 접근이나, 그 효

용성에 대한 연구의 수가 타 학문의 교육에 비해 상

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존의 ‘교육방법’ 연구들 역시 

소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이기에 교

수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추후 한의학의 특성을 반영한 실용적인 교수법의 개

발 및 향후 연구에서는 많은 대상을 확보해야 할 것

이다.
한의학교육의 주체는 한의과대학, 한의과전문대학

원의 학생들이다. 이에 일차적으로 한의학 교육의 끊

임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인식도’ 연구들 역시 이점에 

유의하여 한의학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반응을 통

해 한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한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만족

도 연구8), 특정 교과목의 새로운 교수법 도입에 따

른 학생들의 인식조사33) 등 다방면에서 학생들의 

‘인식도’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식도’ 
연구의 경우 주로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응답자의 표본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항상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의학교육을 받는 학습자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유의미한 연구결과 및 응

답자의 대표성을 확보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3편의 연구 모두 2004년 이전

에 발표된 논문들로21,23,38) 20년 후인 2024년에는 활

용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만 언급하

고 있다. 따라서 추후 현재 실정에 맞는 ‘방향성’ 연

구들이 더 많이 발표되어야 한다. 특히, 실제 한의학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수자들의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는 것 역시 한의학교육의 방향성 확립에 중요

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한의학 교육 관련 연구는 단어 빈도별 분

석을 통해 한의학 교육 연구의 동향과 연구들이 다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적

으로 언급되는 ‘교육’, ‘한의학’ 이외에도 ‘임상’ 영

역에서의 연구들이 높은 순위로 집계되는 것이 

KAS2022 및 학생들의 역량중심 임상 교육 요구도

의 증가에 따른 결과17)라고 생각된다. 또한 ‘만족도’, 
‘인식’, ‘현황’, ‘조사’ 등의 단어가 다빈도로 나타나

는 것은 한의학 교육의 평가도구로 학습자 및 교수자

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39)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최근 의학 교육 연구동향40) 

과 비교해보자면 의학교육, 한의학교육 모두 연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의학교육 연구의 경우 KCI 단일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해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에 발간된 논문

을 대상으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17개의 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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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활용되었다. 연도의 제한 없이 국문부터 영

문, 중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나온 158개의 

한의학교육 연구에 비해 연구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의학 교육 관련 연구가 

보다 더 활발히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학회지별 분석에서도 차이가 드러나는데, 2014년

부터 10년간 의학교육 논문이 가장 많이 투고된 학

회지는 ‘의학교육논단’ 이다. 해당 학회지는 KCI 등

재 학술지로 10년간 약 70여개의 의학교육 관련 연

구가 발표되었다. 현재 한의학의 경우 교육 전문 학

술지가 활성화 되지 않아 여러 분야의 학회지에 산

발적으로 연구가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한의

학 교육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전문 학회지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의학교육에서는 한의학교육과 유사하게 

교육 인식도와 학생 만족도 분야의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테크놀로지활용학습이나 플

립러닝 등의 교육방법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

는데, 이는 한의학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습방법에 있

어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교육이 보다 더 다양하고 세부적인 교육

방법을 활용했고, 관련 연구가 48건에 달해 추후 한

의학 교육에서도 해당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이란 대학 건축 등의 교육환경과 교육 

정책 등을 비교하는 교육제도, 교육 협회나 병원의 

역할을 다루는 교육조직과 교육 재정 등에 관한 주

제이다. 의학교육연구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10년

간 13편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한의학은 이와 관

련하여 진행된 연구가 미흡한 편임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의사소통, 윤리 등과 관련된 의료인문학 주

제의 경우, 한의학은 관련 연구가 11건으로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의학교육은 10년간 30편에 

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어 한의학 교육

에 있어 추후 더 많은 교육행정 및 의료인문학 연구

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의학 교육 동향을 다룬 곽(2023)의 연구9)의 경

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으

나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된 연구의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학술지별 분석에서도 대한예방한

의학회지(12편), 대한한의학회지(11편),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10편), 동의생리병리학회지(6편)에서 비

교적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언급했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동의생리병리학회지(19편), 대한한

의학회지(17편), 대한예방한의학회지(15편), 대한한

의학원전학회지(11편) 순서로 나타나 일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약 70개가

량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보다 많은 교육 관련 연구를 포괄해 다양한 각도

에서 분석했다고 사료된다.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보수교육 등 다양

한 교육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한의사 국가고시 응시 

이전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과전문대학원의 재학생들

은 6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한의학적 사고방식 및 

직무수행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의

학 교육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이어야 한다. 
현재 한의학교육은 KAS2022에 부합하는 임상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나 연구의 절대적인 개수가 부족하며, 
이들에 대한 실효성, 학습자의 평가와 반응 및 프로

그램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연구 역시 부족한 상황이

다. 한의학교육의 능동적인 발전을 위해 학습자, 교

수자, 연구자 등은 한의학교육의 주체라는 의식을 갖

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한의학교육의 발전방안에 끊

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여 한의학교육이 올바르게 확

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한의학 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고찰이 

미비한 상황에서 한의학 교육 연구 논문의 동향에서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방법론 및 교육과정

을 재고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

와 달리 해외의 한의학 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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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국내의 한의학 교육 관련 이해 종사자만의 한

정된 시각이 아닌 세계의 전통의학 연구자를 비롯하

여 보편적인 대학 교육의 관계자의 시각이 반영된 

연구들을 문헌 고찰의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객관

성을 확보하고 한의학 교육이 시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에 근거를 제시한 것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목과 초록을 통한 키워드 분석 

시 5개의 분류군에 한정하여 한의사 국가고시, 한의

과대학 재학생의 교육만족도, 의과대학의 한의학교

육 등 ‘기타’에 해당되는 연구들의 대표성을 확보하

지 못하고, 이로 인해 ‘기타’ 항목의 개수가 많게 나

타나는 점 및 2023년 신설된 한의학교육학회의 한의

학교육학회지를 본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한 점 역시 

추후 연구에서는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결 론

한의학 교육 관련 문헌고찰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최근 한의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KCI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KCI 등재학

술지 수준의 전문 학술지가 없어 대한한의학회지 등 

국내외 다양한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근 한의학교육학회지가 만들어졌으나, 아직 KCI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잘 노출

되지 않아 추후 한의학 교육 관련 전문 학술지가 필

요하다. 
둘째. 원전학, 본초학 등 일부 교과목은 연구가 활

발하지만, 타 교과목에 대해서는 연구의 절대적인 수

가 부족하다. 특히, 기초와 임상을 통합한 통합 과목

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질병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기초와 임상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통합 

과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목간 중

복성을 최소화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이론 교육과 더불어 실습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

로써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

해 이론적 지식을 실질적인 임상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실습 중심의 

교육에 적합한 교수법과 평가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한의학 교육 과정의 편성, 학생 평가 및 다

양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특

히, 새로운 교수법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관심이 더

욱 필요하며, 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다. 교육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교수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 교육의 현대화를 추

진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의학교육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

고 현재 한의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추후 

한의학교육 연구가 더 활발히 그리고 보다 심도 있

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한의학교육을 넘어 

한의학 전반에 큰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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